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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상문 감독 "선수들의 집중력, 경기 가져왔다"

등록 2019.07.09 22:20:40

【서울=뉴시스】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. (사

진= 롯데 자이언츠 제공)

【부산=뉴시스】김주희 기자 = 롯데 자이언츠가 길었던 6연패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. 양상문 롯데 감독은 집중력을 잃지 않은

선수들을 칭찬했다. 

롯데는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4-1로 이겼다. 

올 시즌 투타 난조 속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, 모처럼 마운드와 타선이 모두 힘을 발휘했다. 

선발 서준원은 5⅓이닝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제 몫을 해냈다. 타선이 늦게 터지면서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, 서

준원이 버티면서 승리에 발판을 놓을 수 있었다. 

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펄펄 날았다. 4회 대주자로 투입된 조홍석은 8회 결승타를 때려내는 등 2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올

렸다. 대타로 나선 민병헌도 2타수 1안타 1타점을 수확했다.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강로한은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멀티

히트를 작성했다. 

뒷심이 발휘됐다. 1-1로 맞선 8회말 3점을 빼앗아 흐름을 끌고 왔다. 1사 1, 2루에서 조홍석의 1타점 2루타로 리드를 잡았고,

오윤석이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보탰다. 강로한이 1타점 2루타를 치며 4-1로 도망갔다. 

양상문 감독은 경기 후 "박빙의 승부였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준원의 안정적인 피칭이 있었기 때문이다"고 평했다.

이어 "어려운 경기였는데, 후반 찬스에서 조홍석, 강로한의 좋은 타구와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를 가져왔다. 좋은 기운을 이어



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"고 말했다. 

후반 찬스를 살려 결승타를 날린 조홍석은 "오늘 한 번쯤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, 2군에서 상대를 많이 해보고

변화구 구사가 좋은 투수(김건태)가 나와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간 것이 잘 맞았다. 내 안타가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데 도움이

돼 기분 좋다"며 활짝 웃었다. "앞으로 팀에 더욱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"고 각오를 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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